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나이

주제

핵심어

한국문화

한국어

견우와 직녀

유아 (3~5세)

• 목표 : 자신이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 주제 : 책임감

사랑, 칠석, 목동, 유래담, 은하수, 세시풍속, 길쌈

• 목표 : 한국의 여름 절기인 칠석에 대해 배워 본다.
• 요소 : 칠석

• 목표 :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을 배운다.
• 단어 : 견우, 직녀, 칠석
• 표현 : 견우와 직녀는 칠석에 만나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뚝딱!
‘견우와 직녀’예요.

견우는 하늘나라에서 소를 몰던 목동이에요. 직녀는 옷감을 만들던 
공주였어요.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견우와 직녀는 일 년에 단 하루만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어째서 하루만 
만나게 되었는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견우와 직녀’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 이야기 시작 !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 출발합니다. 빵빵 ! ♬

제목 알리기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 임금님에게 마음이 착하고 얼굴도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어요. 옷감을 잘 만들어서 직녀라고 불렀어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직녀가 만든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었어요. 

하늘나라에 꽃향기로 가득한 봄이 왔어요. 직녀는 들판의 예쁜 꽃들을 
꺾어 와서 옷감에 수놓기로 결심했어요. 직녀는 대궐 밖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때 멀리서 소 떼를 몰고 가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그는 소를 
몰며 풀잎으로 피리를 불었어요. 직녀는 풀잎피리 소리에 푹 빠졌어요. 
“아, 풀잎피리 소리가 내 마음을 울리는구나.”
풀잎피리를 불던 사내도 직녀를 보자마자 직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저는 소 떼를 모는 목동, 견우라고 합니다.”

견우와 직녀는 서로 보자마자 한눈에 좋아하게 되었어요. 직녀의 
신랑감을 찾던 임금님도 소를 열심히 돌보는 견우가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둘은 하늘나라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부가 된 견우와 직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직녀님, 날씨도 좋은데 꽃구경이나 갈까요?”
“견우님, 소를 돌봐야 하지 않아요?”
“소는 들판에 풀어 놓으면 알아서 잘 지내요.”
견우와 직녀는 해야 할 일도 잊고 매일매일 산과 들로 놀러 나갔어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옷감은 언제 만들고, 소는 누가 돌보라고 저렇게 매일 놀러 다닐까?”
“허허, 지금이 가장 좋을 때니까요. 곧 다시 일할 거예요.”
하늘나라 사람들도 처음에는 견우와 직녀가 노는 모습을 예쁘게 

지켜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두 사람은 놀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옷감이 다 떨어져서 옷을 지을 수가 없어요.”
“소들이 풀을 못 먹으니 바짝바짝 마르고 있어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매우 화가 났어요. 임금님은 견우와 직녀를 불러 두 
사람에게 큰 벌을 내렸어요. 
“너희 둘은 당장 대궐 밖으로 나가 따로따로 살아라! 직녀는 은하수 

서쪽에서, 견우는 은하수 동쪽에서 살며, 하루도 쉬지 말고 일해야 
한다!”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견우와 직녀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 모습을 본 임금님은 일 
년에 딱 한 번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날은 바로 음력 
7월 7일인 칠석이었어요. 두 사람은 칠석을 기다리며 열심히 일했어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칠석이 되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곧바로 은하수 
강으로 달려갔어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하지만 은빛 강물은 넓고 깊어 건널 수가 없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서로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엉엉 울었어요. 두 사람이 흘린 수많은 
눈물은 숲과 마을을 전부 물바다로 만들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세상이 전부 물바다가 되었잖아.”
“이건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나지 못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야.”
땅에 살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칠석이 되면 많은 비로 물난리를 겪어야 

했어요. 

또다시 시간이 흘러 다음 해 칠석이 되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까마귀와 까치가 날아와 머리를 맞대어 길고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어요.
“견우님! 직녀님! 어서 은하수 강을 건너세요. 앞으로는 저희가 다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까마귀와 까치가 만든 다리 덕분에 두 사람은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요.
“견우님! 흑흑, 보고 싶었어요!”
“직녀님, 그동안 잘 지냈나요?”
드디어 만난 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늘 아래 

보슬보슬 비가 내려 땅을 촉촉하게 적셨어요. 사람들은 까마귀와 까치가 
만든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르며 고마워했어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매년 칠석이 되면 견우와 직녀는 오작교 덕분에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칠석이 되면 비가 와요. 두 사람이 흘리는 기쁨의 눈물 때문인가 
봐요.



구연활동내용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견우와 직녀는 일 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널 수 있게 도와준 친구들이 있었지요? 맞아요.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만들어 주었지요. 그 다리를 오작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을 오작교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견우와 직녀가 언제 만날 수 있는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견우와 직녀는 칠석에 만나요. 칠석은 음력 7월 7일이에요. 
옛날에는 칠석에 여자들이 옷감을 짜는 길쌈을 했어요. 직녀처럼 
바느질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칠석이 지나면 축축해진 옷을 
말리기도 했어요. 칠석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정리하기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인사 나누기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견우와 직녀’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서로 사랑하는 견우와 직녀는 맡은 일을 하지 않아서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내가 맡은 일이 있다면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해봐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


